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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일본

일본 정부, 

2012회계연도 차입 예산안 발표

이상우 선임연구원

 일본 정부는 12월 24일 노다 일본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90.3조 엔

으로 확정함.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2012. 4~2013. 3) 예산안 가운데 신규 국채 발행액이 44.2조 엔

으로 사상 최대 수준인 예산안의 49%에 달함(2011년도는 예산의 48% 수준).

 예산의 국채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인 일본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

로 보임.

 2012회계연도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21.9조 엔으로 2011년도 대비 약 5,000억 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2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011년도(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92.4조 엔) 대비 2.2% 감소해 6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빠진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 예산 등을 합하

면 2012년도 예산규모는 93.6조 엔으로 역대 최대 수준임.

 한편, 일본 정부는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7~2.9% 수준에서 2.2%로 하향 조정함.

 일본 정부는 역대 사상 최고 수준인 엔화 강세와 유럽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밝힘.

 일본 재무성 장관은 일본의 예산 편성 과정과 국채 의존도는 이미 한계 수치에 도달했다며 노령화 사회 대

비를 위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하는 등 세제 인상 의지를 밝힘.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중 10여명의 의원이 탈당계를 신청하는 등 정부의 세제 인상안에 대

해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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